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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증을 가진 유명인사들      19-01-19

최근에 친구를 방문했는데 그분의 외손자가 자폐증을 가진 소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호기심에 생겨서 역사적으로 인류에 큰 공헌을 한 유명 인사들 중에 자폐증을 가진 분들을 온라인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인류 역사상 특출한 공헌을 한 유명인사 중에 수백명의 이름이 모니터 화면에 뜨는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현존하고 계시는 유명인사를 포함해서 역사적인 자폐증 위인들을 10 분만 소개합니다. 
1) 토마스 제퍼슨 (Thomas Jefferson): 미국 3대 대통령이었던 제퍼슨 대통령은 자폐증을 기진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독특한 성격 특히 남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의 애완 동물인 앵무세를 떼어 놓지 하는 등의 성품을 훗날의 역사학자와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그는 자폐증의 소유자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합니다.
2) 한스 크리스챤 앤더슨 (Hans Christian Anderson 1805-1875)): “미운 오리 새끼” 등 을 저술한 세계적인 이동 문학의 거장이었던 덴마크 출생의  앤더슨도 자폐증을 가진 유명이었습니다. 그는 성장하면서 친구가 별로 없이 지낸 일생을 한탄하는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3) 챨즈 다윈 (Charles Darwin 1809-1882): 영국 출생 진화론의 제창자였던 디윈도 자폐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장도 친구가 적고 외돌토리로 자랐다고 합니다. 말도 적었고 외로웠지만 화학을 좋아했고 깊은 사색을 즐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4) 에밀리 딕킨슨 (Emily Dickinson  1830-1886): 미국 출생 딕킨슨은 당 대의 유명한 여류 시인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시귀지는 못했지만 어린이들을 무척 좋아했고 어린이들에게 친밀했습니다. 항상 흰 의복을 입었고 꽃 향기를 맡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자폐증 뿐만 아니라 간질병 까지 앓고 있었다 합니다. 그런 불행을 지니고도 인류 역사상 최고 층의 시인이 되었습니다.
5) 알벗 아인쉬타인 (Albert Einstein 1879-1955):  상대성 이론을 제창한 독일 출생 아인쉬타인 박사도 지폐증을 가진 유명인입니다. 그는 보통 아이들보다 말을 늦게 배웠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언어 장애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후에 미국 시민권도 얻었고 이스라엘의 대통령직과 대학 총장직을 이스라엘로부터 제안 받았지만 사양했습니다. 
6) 바비 피셔 (Bobby Fisher  1943-2008): 피셔는 미국 출생으로서 체스를 세계에서 가장 잘 두는 그랜드 마스터였습니다. 그도 교재슐이 빈약했고 어지러진 환경을 참지 못하는 괴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비범한 집중력의 소유자였다 합니다.
7) 빌 게이트 (Bill Gate 1955- 현존): 마이크로 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트가 자폐증을 갖고 있는지는 이론이 분부합니다. 그러나 의학계와 심리학자들은 그의 행동과 버릇을 분석하고 그가 자폐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는 긴 문장으로 언어를 이어가지 못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언어에 고조가 없다고 합니다. 그가 자폐증을 갖고 있다는 주장에 전문가들이 대부분 동의한다고 합니다.
8) 스티브 잡스 (steve Jobs 1955-2011): 애플 사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도 자폐증 소유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완벽주의자였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감정이입을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이는 자폐증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9) 미켈란젤로 (Michelangelo  1475-1564): 이텔리가 낳은 세계적인 예술가, 미켈린젤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무하매드 아샤드 (Muhammad Aeshad) 박사는 미켈란젤로가 자폐증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변덕이 심했고 한 가지만에 집중하는 성격을 지녔으며 사교성이 매우 빈약했더고 합니다, 그래도 세계적인 예술가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  울프강 아마데우스 모짜르트 (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세계적인 음악가, 모짜르트가 자폐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전문가는 없다고 합니다. 그는 작은 소음에도 신경을 과도하게 썼고 인내심이 적었으며 안색이 수시로 바뀌는 성품의 소유자였고 고양이 소리를 지르면서 평소에 탁자위로 거꾸로 뛰어 넘기를 좋아했다 합니다
이 외에도 뉴튼 등 많은 지폐증 유명인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자폐증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약간의 격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
